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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ommemoration of its 20th anniversary, we look back on the brief history 
of the TEPS as well as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that prompted research 
efforts to develop the TEPS in this article. Towards this goal, we first review, 
as the prehistory of the TEPS, the tradition of foreign language testing at the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LEI)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ond, we 
survey a series of research projects undertaken to develop the TEPS. Third, we 
examine several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the TEPS and its family of tests, 
which symbolize important milestones of further growth,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in various aspects of test development, production, and 
administration. Fourth, we discuss major research studies conducted to improve 
and validate the TEPS. Finally, we conclude the article with future prospects 
of language assessment and TEP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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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 언어 평가(혹은 외국어 평가) 발전과정은 언어학 이론의 발전뿐만 아니라 언어교육 

및 심리측정 역사와 긴밀히 맞물려 발전해왔다. Spolsky(1977, 1978)는 일찍이 이러한 관련 

학문 간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현대언어평가의 역사를 ‘과학 이전의 시기’(the pre-scientific 

period), ‘심리측정 및 구조주의의 시기’(the psychometric-structural period), 그리고 ‘심리언

어학 및 사회언어학적 시기’(the psycholinguistic-sociolinguistic period)의 3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Spolsky(2008) 자신을 포함해서 언어 평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이러한 

3단계 시기 구분이 아직도 얼마나 유용한 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Lee(2008)의 

경우에는 이러한 Spolsky(1977)의 시기 구분 방식에 Weir(1990)가 제안한 ‘의사소통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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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the communicative period)를 추가하고, ‘심리언어학 및 사회언어학적 시기’를 ‘심리측정 

및 준의사소통적 시기’(the psychometric & semi-communicative period)로 명칭을 변경하

여, 총 4개의 시기로 확대한 시대 구분 방식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틀을 통해 한국의 현대영어평가의 발전단계를 구분하고 각 시기에 개발된 영어시험의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물론 현대 이전에도 언어 평가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언어평가 시험의 예로는 기독교 성경인 구약의 사사기(Judges; BC 1473-1117년경) 

12장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 발음 시험인 쉬볼렛 시험(Shibboleth test)이다. 그당시 이스라

엘 지역에서 길르앗인(Gileadites)과 에브라임인(Ephraimites) 간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 

패한 에브라임인들이 도망을 하자, 길르앗인들이 요단강의 수심이 낮아 도강이 가능한 길목을 

미리 선점한 후, 도강하려 하는 자들 중에 에브라임인을 색출하기 위해 쉬볼렛(shibboleth: 

시냇물)이란 단어를 발음을 해보도록 시켰다. 만약 이를 길르앗인들이 발음하는 것처럼 ‘쉬볼렛’으

로 정확히 발음하면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인들이 발음하는 것처럼 ‘시볼렛’으로 발음하면 모두 

죽여버렸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살해된 자들 중에는 가해자의 동족인 길르앗인들도 상당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극단적인 언어평가의 예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언어능력 평가 시험의 

오남용의 예와 함께 언어평가의 사회적인 책무나 윤리적인 지침들을 논의할 때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McNamara & Roever, 2006; Park & Shin, 2015).

현대 이전의 좀 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언어평가 시험의 예들은 일찍이 중국과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들에 도입되었던 과거제도(科擧制度)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제도는 처음 도입된 

것은 수나라(581-618)가 통일 왕조를 이룬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인 587년이다. 중국을 통일한 

수문제 통치 시기 지역 호족과 군벌을 약화시키고 유능한 국가 관료를 선발하여 중앙집권적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 역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고려 초인 광종 9년(958)에 중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거제도의 

핵심적인 일부인 문관(文官) 시험에는 중국의 고전이나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에 

대한 평가(明經業, 生員試)뿐만 아니라, 한자에 기반한 시(詩)⋅부(賦)⋅책(策) 등의 문학적⋅논

술적 글짓기 능력의 평가(製述業, 進士試)가 포함되었다. 특히 조선의 과거제도는 왕조 초기부터 

문과, 무과, 잡과라는 3 대 주요 시험 영역으로 정착되어 1 차 갑오개혁 이전까지 시행되었는데, 

초시를 통과한 문관들이 본인이 중요한 국가 정책에 관하여 논술한 글(策)을 가지고 왕에 앞에 

나아가 질문에 대답하는 책문(策問)이라는 면접 구술 시험도 있었다. 과거 시험의 여러 종류와 

분야 중 오늘 날의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계 될 수 있는 시험은, 국가 간 

외교 활동 과정에 주로 통역, 교섭, 통상 업무를 담당했던 역관(譯官)의 선발 시험인 역과(譯科) 

시험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역관의 양성은 주로 국가기관인 사역원(司譯院)에서 담당했고 

역관 지망자들은 잡과의 일부인 역과(譯科) 시험에 응시해 합격함으로써 역관으로 선발되어 

중하위 기술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Lee, 2004).

1999년부터 지난 20년간 시행되어온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는 주로 영어를 외국어나 제2언어로 배운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지필 영어능력시험이다.1) TEPS 시험은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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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영어학습 및 교수법이 각광을 받던 시기인 1990년대 초부터 본격으로 개발 연구가 시작되었

고, 시험의 설계와 개발에 의사소통적 언어평가의 틀을 활용하였으며, 당시 최신의 심리측정학 

이론 중의 하나였던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을 고전적 이론(classical test theory)

과 함께 문항 분석, 채점, 척도 설정, 점수 산출에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동안 컴퓨터 기반 영어능력 평가 시험(i-TEPS)과 컴퓨터 

기반 말하기 쓰기 시험(TEPS Speaking & Writing)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좀 더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 이러한 TEPS 시험과 그 자매 시험들은 1990년대 말-2000년 대 초 

갑자기 출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이전 시기(1967)부터 어학연구소(언어교육원의 

전신)에서 시행해온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인 SNULT(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 외국어 시험 제작과 시행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의 토대 위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2)

앞에서 언급된 현대 언어 평가 발전의 국내외적 시대 구분의 틀을 통해 볼 때에도, 능숙도 

혹은 숙달도 시험(proficiency test)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TEPS의 20년 시행 역사와 그 

이전 수년 간의 연구개발 및 사전 시행 기간 그리고 SNULT로 대표되는 30여년의 그 전사(前史)

는 매우 흥미로운 역사 분석의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현대적인 언어능력 

평가 방법이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전 과정들이 

어떻게 관련 분야의 국내외 추세들과 연동되어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난 30여 년의 TEPS 연구개발과 시행의 역사 그리고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언어교육원에서 이루어진 TEPS, i-TEPS, 

TEPS Speaking & Writing, SNULT를 포함하는 외국어능력 평가의 역사는 우리 나라 

현대 언어평가의 발전사를 논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귀중한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TEPS는 동아시아 지역의 언어 평가 및 영어 숙달도 평가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매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의 국가들에는 TEPS와 유사하게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지역화된 특성을 가지면서도 TOEFL, TOEIC, IELTS 

등 영어권 국가에서 개발되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글로벌한 대단위 표준화 영어시험들과 

지역 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사용되고 있는 여러 영어 시험들이 있다(예: 대만의 GEPT, 

일본의 EIKEN, 중국의 CET).

본 논문에서는 1999년 TEPS 출시 이후의 20년간의 기존 TEPS 시험의 성장, 확대, 개선 

및 변화 과정이나 다른 새로운 시험의 개발, 제작, 시행 및 안정화 과정뿐만 아니라 TEPS 

출시 이전의 수년간의 TEPS 연구개발 과정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더 올라가 영어를 포함하는 

1)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능력 평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된 TEPS는 영어학습자가 얼마나 국제적인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가를 평가하는 국제적인(international) 시험의 성격뿐만 아니라 한국
인 영어학습자들의 영어학습의 어려움을 잘 분석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 주는 지역화된
(localized) 영어능력시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2) SNULT 시험은 일찍이 1967년부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전신인 어학연구소에서 시행되었는데 그 
당사에도 영어가 중심적 언어 중의 하나였다. 이 SNULT 영어시험은 2016년까지 시행되다가, TEPS 시
험과 중복적인 성격이 있고 응시자 규모도 크지 않았기때문에 2017년 중지되었다. 그러나 일본어, 중국어, 
독어, 불어, 러시아, 스페인어 시험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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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T 시험의 시작과 발전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탐구해 보고 그 주요 성과들을 정리 해보고

자 한다. 아울러 TEPS 시험 개발, 개선, 개정 연구와 타당도 검증 연구들을 간략히 검토하고 

요약함으로써 앞으로 TEPS를 포함한 외국어 평가 시험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미래의 연구 개발 주요 분야를 조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TEPS 이전의 외국어 평가 약사

이미 앞에서 논의 한 것처럼 TEPS 시험은 1990년대에 갑자기 개발되어 출시된 시험으로 

보기 보다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출범 초기부터 축적해 온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시행 경험과 전문성, 연구 개발 역량, 대외적인 신뢰의 토양 위에서 탄생한 시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는 출범 초기인 1960년대부터 한국의 

여러 정부기관과 기업이 요청이 있을 때 소규모로 외국어시험을 시행하였는데, 물론 영어가 

중심적인 평가 대상 언어였고, 초기에는 외국의 시험을 구매해서 시행하기도 하였다(박남식, 

대면 인터뷰, 2018년 11월 28일, 본 특별호 녹취록 참조). 그 이후에는 언어교육원에도 자체로 

시험 문항을 출제하고 시험을 제작해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결국 

SNULT 외국어 시험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실제 어학연구소의 SNULT 시험 시행의 역사는 196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SNULT 

시험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와 같은 언어들

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외교부를 포함한 주로 외부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 학업 또는 업무로 파견되는 한국 학생들과 공무원 및 직원들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하고 시행하였다(박남식, 2018). 이렇게 비정기적 특별 시험 형태로 시행되던 

SNULT 시험은 2008년 8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시험 형태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1999년 이후에는 언어교육원에서 TEPS와 i-TEPS 같은 영어시험이 새로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었기에, SNULT와 이 시험들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 되었고, 수험자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아, SNULT의 영어시험은 2017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일본어, 중국어, 

독어, 불어, 러시아, 스페인어 시험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SNULT 영어시험은, 2017년 시행을 중지하기까지, 지난 40여 년간 특별시험과 정기시험 

형태로 SNULT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외국어 시험들과 함께 시행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SNULT 시험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어학연구소) 외국어 평가의 전통을 상징할뿐만 

아니라 1999년 출시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TEPS 시험과 그 자매시험들의 탄생과 

정착에도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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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PS 시험의 연구와 개발

TEPS는 국제적인(international) 시험과 지역화된(localized) 시험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기본적으로 TEPS는 한국의 초⋅중⋅고교 교육과정이나 대학영어 

교육과정을 직접 반영하는 성취 평가(achievement test)의 성격을 띠기 보다는, 영어학습자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영어 숙달도 시험(proficiency 

test)으로서의 특성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영어권에서 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TOEFL이나 TOEIC 같은 다른 국제적인 영어 숙달도 시험과 비교해 볼만한 

특징이다. 동시에 TEPS는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일반적인 영어학습의 어려움을 잘 분석해주고 

한국적 상황에서 그들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 주는 지역화된 영어능력시험의 특성를 함께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Park, 2018, Kim & Moon, 2018). 

TEPS 개발을 위한 연구는 1990년 초에 어학연구소에 시작된다. 그 당시의 국내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TEPS 개발의 전반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하다.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민주화와 국제화의 분위기가 활발하게 진작되던 시기였다. 1989년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를 시행했고, 외교적인 면에서 보면 소련(1990), 중국(1992), 그리고 여러 

동구권 공산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이 동시에 유엔이 가입하는(1991) 변화가 

일던 격동의 시기였다. 199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시기부터 소위 

‘세계화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실제로 임기 중에는 선진국들의 국제 조직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도 가입하게 된다.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정책이 실현되고 있던 1990년대 초에 서울대학교 어학연구

소에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촉진하는데 적합하고 영어 숙달도 시험으로서의 타당도도 

갖춘 시험의 개발 연구가 시작되었다(최인철, 서면 인터뷰, 2019년 1월, 본 특별호 인터뷰 

전문 참조). 그 당시에도 이미 TOEFL이나 TOEIC 같은 미국의 평가기관에서 개발된 영어시험

이 국내에서도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TOEFL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나 

유럽의 영어권 대학에 유학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보아야 되는 시험이었지만, TOEIC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에도 국내의 대학과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도 두 

시험 모두 수험료가 비싼 편이었고 여러 번 시험에 응시해야 했기 때문에 국부 유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국내에도 이러한 대단위 영어능력 평가 시험을 자체 개발하고 시행하

는 역량을 갖추어 언어평가시험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영어관련 학자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기도 했다(Park, 2018).

현재의 TEPS 시험은 그 개발 초기부터 TEPS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는 않았다. 당시 개발 

중이던 시험은 잠정적으로 ‘서울대학교 절대평가 영어 능숙도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진 

SNUCREPT(Seoul National University Criterion Referenced English Proficiency 

Test)라는 영문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다(Choi, 1993, 1995)였다. 시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당시 연구팀은 어학연구소의 연구원들과 서울대학교 관련 학과의 교수들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첫 단계로 한국 상황에서 대규모 영어능력평가 시험을 제작하여 시행하는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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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먼저 주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요구 분석(needs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 대학 졸업 후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수준과 실체를 파악해 보려고 시도하였고, 기존 영어시험의 미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타당한 영어시험을 개발하기 위해 목표언어사용(target language 

use; TLU)의 상황과 과제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실제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요구 분석 

결과, 국내외 영어교육 분야의 변화 추세, 그리고 최신 언어평가 이론을 잘 종합하고 접목하여 

전체 시험의 평가틀(문항의 수, 구조, 유형, 시험시간 등)을 마련하였고, 기존 영어시험에는 

없던 새로운 시험 방식(청해 시험 방식, 문법 및 어휘 시험 방식 등)도 도입하였으며, 십여 

차례의 파일럿 시험을 개발하여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타당성 검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여러 전문가로부터 시험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피드백과 자문을 받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틀을 세밀히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1995년부터는 언어교육원 내⋅외부 출제자들이 제출한 많은 양의 문항을 입력하고 편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 문항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시험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보다 

높은 측정 정확성과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을 

도입하였는데, 당시 수험자의 채점된 문항 반응 데이터 분석에 문항반응이론을 실제 적용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서 측정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등의 어려움도 겪기도 하였다(최인철, 

2019). 하지만 여러 차례의 파일럿 시험 자료의 분석과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갑자기 발생한 국가적 사태가 당시 개발 중이었던 TEPS 시험의 

출시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게 된다. SNUCREPT 시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인 1997-1998년 시기 국내에서는 통칭 ‘IMF 사태’라 불리는 외환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TOEIC을 대체하여 외화의 해외 유출을 줄일 수 있는 독자적인 

국산 시험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대학교 어학연

구소는 1998년 10월에 연구 중이던 SNUCREPT의 이름을 TEPS로 개명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학연구소에서 수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결과, TEPS는 

1999년 1월 31일에 처음 시행되었다. 시험이 출시된 후 많은 정부 기관과 공기업 그 외의 

민간 기관들이 TEPS 점수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육군본부 

등의 기관과 함께 다수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기업 등이 TEPS 점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어학연구

소는 2001년 9월 지금의 언어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어학 연구뿐만 아닌 언어 

교육 및 평가를 아우르는 기관의 확장된 사명과 성격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4. TEPS의 출시, 성장과정, 그리고 새로운 도전 

그동안 TEPS 사업은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소속된 

TEPS센터는 정기 및 특별 시험의 문항 출제 및 편집, 시험세트(검사형) 구성, 수험자 응답 

채점 및 시험 데이터의 심리측정학적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정기 TEPS는 연 18회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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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요청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특별 시험도 시행한다. 한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

전기금 소속의 TEPS관리위원회(사업본부)는 시험 등록, 시험 시행, 성적 공지 및 성적표 발송을 

담당하고 있다. 

TEPS가 처음 시행된 1999년 1월 이후 12년간 TEPS 사업은 급속한 성장과 확장을 이루었다. 

1년 후인 2000년 1월부터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사용되었고, 곧이어 2003년에 민간자격 국가공

인을 획득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제2003-2호). 시험 출시 후 정기시험 횟수는 첫 해 연 6회에서 

2005년에 12회로, 그리고 또다시 2010년에 16회로 증가하였으며, 연간 수험자 수도 첫해의 

약 2만 7천 명에서 2010년에는 약 40만 이상에 도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해외에서 

개발한 영어능력시험인 TOEIC과 TOEFL 등이 이미 우세했던 한국의 상황에서 TEPS가 

이룬 이러한 업적은 놀랄만한 성과였다. 영어교육이 각광 받던 시대적 상황, 서울대 언어교육원이 

외국어 평가 시행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적인 경험 및 대외적인 신뢰, 비교적 저렴한 수험료, 

영어 고능력자 집단에서의 시험의 뛰어난 변별력 등의 여러 요인들이 이 시기 TEPS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언어교육원은 지난 수년 간 한국의 수험자, 영어교육 및 평가 

전문가, 그리고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stakeholders)의 요구와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개정된 TEPS(New TEPS)를 2018년 5월 첫 시행하였고, 2019년부터는 정기시험 

횟수를 16회에서 2회 증가시켜 연 18회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시험들도 개발되어 출시되었다. 우선 1999년에는 영어 말하기 

시험인 TOP(Test of Oral Proficiency)가, 2000년에는 영어 쓰기 시험인 TWP(Test of 

Written Proficiency)가 출시되었다. TOP와 TWP는 2008년에 TEPS-Speaking과 

TEPS-Writing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 두 시험 모두 컴퓨터 

기반 수행평가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말하기 시험에는 총 6 개의 서답형(constructed response)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쓰기 시험에는 4 개의 서답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뒤이어 4개 영역(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을 평가하는 컴퓨터 기반 영어능력 시험인 i-TEPS가 2009년에 출시되었다. 

기존 TEPS의 사지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4 개영역(문법, 어휘, 청해, 독해)의 문항 수를 

줄이고 거기에 말하기 쓰기 영역을 추가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지필 시험인 TEPS와 달리 

컴퓨터 기반 시험이다. 이 세 시험의 수험자 수는 TEPS와 비교해서는 다소 적었지만, TEPS 

시험이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말하기, 쓰기 능력을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컴퓨터 기반 

영어 시험이라는 점에서 그 나름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5. TEPS 관련 연구3)

이 장에서는 TEPS 점수의 해석 및 사용을 위한 주요 타당도 연구 과제를 세 시기로 나누어 

요약하여 TEPS 연구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동안 학술지 논문으로도 TEPS의 타당도를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공개된바 있다(Choi & Lee, 2001a; Choi, 1993, 1994, 1997, 1999 

3) 5장의 내용은 Lee, Jun, & Kim (in press)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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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언어교육원에서 이루어진 대다수의 연구 과제의 결과는 내부 연구보

고서의 형태로 집필되어 보관되고 있다. 1991년 이후 언어교육원 내에서 25개가 넘는 연구 

프로젝트가 TEPS를 개발하거나, 타당도를 검증하거나, 개정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5.1. TEPS를 개발하기까지의 연구

TEPS 연구의 첫 번째 시기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로 TEPS를 개발하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요구 분석, 시험 개발, 구인 타당도, 시험 방법 등에 대한 연구 과제가 수행되었다. 

어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실상 국내에서 최고의 영어 평가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의 역량이 

집결된 연구팀이 꾸려져, 국내 영어 숙달도 시험 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파일럿 시험과 필드 시험을 제작해 시행해보고, 그 시험 점수의 타당도 

검증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TEPS가 개발되었다. 

첫 번째 시기의 주요 내부 연구 과제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TEPS를 개발하기까지의 연구

연구 과제 연구 내용 결과

Park et al. 1992 7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직장에서 쓰이는 실용적인 영어를 평가
할 영어능력시험의 필요성이 대두됨

실용적이고 일반적인 영어능력시험의 
개발이 시작됨.

Choi, 1993;
Choi, 1994;

두 개의 파일럿 시험이 개발되어 각각 
738명과 314명의 한국 대학생을 대상
으로 시행됨.

첫 번째 파일럿 시험 후 변경사항을 반
영한 두 번째 파일럿 시험을 제작함. 문
제은행 가동의 시행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됨.

Choi, 1997 408명의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파일
럿 시험을 시행하여 시험의 대규모 시
행을 위한 문제은행 가동의 가능성을 
탐색함.

문항 및 검사 통계를 바탕으로 시험을 
수정함.

시험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출판된 논문은 Choi(1993)와 Choi(1994)로, TEPS의 

전신인 SNUCREPT 시험의 내용과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논의하였다. 시험 

구조, 시험 내용, 시험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파일럿 시험의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4개 영역의 

알파 계수가 모두 0.80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4) 뒤이어 

SNUCREPT에 대한 두 편의 외부 논평이 출판되었다. Oller(1995)와 Bachman(1996)은 

SNUCREPT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Oller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4) 시험의 점수 신뢰도 수치가 어느 정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이냐의 문제에는 학자마다 다소 다른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알파 신뢰도 계수가 대략 0.70-0.80 사이이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 
0.80-0.90 아주 좋은 수준으로, 0.90이상이면 아주 탁월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Language Research 55-S (2019) 1-16 / Yong-Won Lee & Heesung Jun 9

속도성(speededness) 특성을 지지하였는데, 언어 처리는 보통 시간 제약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achman은 SNUCREPT가 잘 설계되었고 상세

한 관련 연구 결과에 근거해 개발된 영어능력 시험이고 응용언어학과 심리측정학 이론에 온전히 

근거한 시험이라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Choi(1997)는 SNUCREPT의 시험 방식 요소들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시험 방식의 특징으로는 (1) 어휘와 문법 영역에서 말하기와 

쓰기에서 쓰이는 어휘와 문법 사항 구분, (2) 청해 영역에서 시험 내용을 음성으로만 제시, 

(3) 청해 영역 일부 파트에서 지문과 질문을 두 번씩 제시하여 거시적 듣기(macro-listening)와 

미시적 듣기(micro-listening)라는 2단계 과정을 가능케 함, (4) 청해와 독해 영역에서 1지문 

1문항 원칙을 유지하여 국부의존성(local item dependence) 효과를 최소화 함, 그리고 (5)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수의 문항을 제시하는 속도성(speededness)의 특성이 있다. 

SNUCREPT의 파일럿 시험을 치른 314명의 수험자는 이러한 시험 방식 요소들이 대체로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수험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위에 언급된 

시험 특성들을 왜 TEPS에 반영하고 유지해야 하는 가의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5.2. TEPS의 안정화와 유지를 위한 연구

TEPS 연구의 두 번째 시기는 TEPS가 첫 시행된 1999년 이후부터 2010년경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TEPS를 안정화시키고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두 번째 시기의 전반에는 문항 출제(Kim & Lee, 2004; Kim et al., 2001, Lee, 1999), 

대화와 지문 내용의 민감성(Ahn, 2002; Ahn, 2004), 문항 난이도 예측(Lee, Kim, & Park, 

2003; Park, 2004), 문항 분석(Choi, 2004), 그리고 다양한 측정 관련 문제들(Park, 2000; 

Choi & Park, 2001; Choi & Lee, 2002; Hwang, 2001)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시기의 후반에는 기존 문항 출제 절차의 개선(Cho et al., 2010), 시험 검토 과정 개선(Lee, 

2009; Lee et al., 2010; Kim & Kim, 2009), 그리고 문항 데이터베이스 관리(Sohn et 

al., 2010)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TEPS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 시기의 주요  연구 과제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TEPS의 안정화와 유지를 위한 연구

연구 과제 연구 내용 제안점/결과

Lee, 1999 TEPS 첫 6개 검사형에 포함된 문법
과 어휘 문항을 문법적, 어휘적 특
성에 따라 분석하여 비율을 조사함. 

구어적이고 관용적 표현이 수험자의 
TEPS 난이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Kim et al., 2001 TEPS 문항 출제를 위한 종합적인 
안내서를 작성함. 

출제자들이 안내서에 기반하여 문항 
출제를 함.

Park, 2000; 
Choi & Park, 2001; 
Choi & Lee, 2001b, 
2002; Hwang, 2001

채점과 관련된 심리측정학적 문제
들이 연구됨.

연구 결과에 따라 채점 절차를 지속적
으로 개선함. 시험 시간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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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EPS의 개정을 위한 연구

2012년부터 현재에까지 이르는 세 번째 시기에는 TEPS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개의 연구 과제가 수행되었다. 연구 과제로는 전문가 회의(Kim et al., 2012; Jun et 

al., 2014), 요구 분석 및 프로토타이핑 연구(Lee et al., 2015), 예비 가능성(feasibility) 

연구(Lee et al., 2016), 파일럿 시험 및 필드 시험(Kwon et al., 2018), 그리고 안정화 

및 타당도 연구(Lee et al., 2019)가 있었다. 기존의 TEPS를 개정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시험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기초 연구를 수행한 결과, 기존의 TEPS는 고능력 영어학습자를 

잘 변별해내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자가 기존 TEPS를 다소 길고 어렵게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독해 영역에 포함된 40 문항은 각각 1지문 1문항의 형태였기 때문에 

수험자는 총 40개의 지문을 읽어야 했고, 청해 영역의 60 문항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고능력 

수험자를 변별할 목적으로 포함되는 일부 어휘의 높은 난이도에 대한 수험자의 비판도 있었다. 

Lee, Kim & Park, 
2003

독해 문항에 대한 연구원의 예상 난
이도와 실제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가 이독성(readability) 지수와 실제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보다 높음.

이독성 지수가 독해 문항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될 수는 
없다. 연구원의 경험에 의거한 주관적 
판단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Ahn, 2002; 
Ahn, 2004

대화와 지문에서 피해야 하는 민감
한 주제에 대한 지침이 작성됨.

지침이 TEPS 출제자 가이드와 검토
자 가이드에 추가됨.

Choi, 2004 문항 통계에 의해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문항들이 분석됨.

문항의 난이도를 예측할 때 선택지에 
사용된 어휘와 표현의 난이도를 고려
하도록 문항 검토자들을 훈련함.

Kim & Lee, 2004 7개의 TEPS 검사형에 포함된 문법 
문항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문법적 
특성들이 서로 그룹화 되어야 할지 
제안함.

문항 출제 가이드를 수정하여 문법 문
항에서 문법적 특성을 분류하라는 제
안을 반영함.

Park, 2004 200개의 어휘 문항의 예측 난이도와 
실제 난이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정답 이외의 선택지들의 난이도가 
어휘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어휘 문항의 난이도를 예측할 때 선택
지 간의 관련성과 연어(collocations)
를 고려하도록 문항 검토자들을 훈련
함.

Choi et al., 2010 문항 출제 절차를 분석하여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새로 출제되는 문항의 관리가 더욱 용
이해짐.

Kim & Kim, 2009 메뉴와 기능을 업데이트하여 온라
인 시험 검토 시스템을 개선함.

TEPS 센터에서의 문항 검토 절차가 
더욱 용이해짐.

Lee, 2009; 
Lee et al., 2010;

시험 검토 절차를 분석하여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문항 출제 가이드와 시험 검토 가이드
가 개정 및 업데이트되어 시험 검토 절
차가 더욱 용이해짐.

Sohn et al., 2010 문항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업
데이트하였고 시험 검사형 제작 절
차를 문항 출제, 문항 검토, 시험 검
사형 제작 세 단계로 간소화함. 

TEPS 센터에서의 시험 검사형 제작
이 더욱 용이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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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육원 TEPS 센터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총 문항 수를 총 200 문항에서 

135 문항으로 줄이고, 각 영역의 문항 수도 축소하였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청해 영역은 

60 문항에서 40 문항으로, 어휘와 문법 영역은 종전의 각각 50 문항에서 각각 30 문항으로, 

독해 영역은 40 문항에서 35 문항으로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해 및 독해 영역에 ‘1지문 

2문항’ 형식을 도입하고, 독해 영역에 더욱 다양해진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하여 실제 현실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된 새로운 지문 형식(이메일, 인터넷 신문 기사, 휴대폰 메시지 등)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수 차례의 파일럿 시험 및 필드 시험을 통해 개정 가능성을 확인한 후 

개정 TEPS에 이러한 새로운 특성들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고, 개정된 TEPS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세 번째 시기의 주요 내부 연구 과제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표 3. TEPS의 개정을 위한 연구

연구 과제 연구 내용 제안점

Kim et al., 2012; 
Jun et al., 2014;

전문가들은 최근 영어교육 및 평가 이
론의 변화와 영어사용 환경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도록 TEPS를 개정할 필
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음.

구제적인 변경 사항을 제안하고 변경 
가능성을 탐색해야 함.

Lee et al., 2015 요구 분석에 의하면 한국 영어학습자
들은 TEPS를 어렵게 느끼지만 청해와 
독해 영역에 새로운 문항 유형을 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개정된 TEPS 시행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아야 함.

Lee et al., 2016 개정된 TEPS 시행의 가능성을 조사함. 개정 TEPS 검사형을 개발하여 파일럿 
시험을 거쳐야 함. 

Kwon et al., 
2018

세 차례의 대규모 파일럿 시험과 한 차
례의 대규모 필드 시험을 통해 개정 
TEPS의 문항 및 검사 통계의 적절성
을 보여 주었다. 수험자들은 개정 
TEPS에 포함된 변경 사항에 대해 긍
정적인 반응을 보임.

TEPS 센터는 개정 TEPS를 안정화시
키고 타당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
극적인 연구를 지속해야 함.

Lee et al., 2019 개정 TEPS 청해 영역 및 독해 영역에 
대한 수준설정 연구를 수행하였고, 성
적표에 제시되는 세부능력 점수의 안
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TEPS 센터는 어휘 영역과 문법 영역
에 대한 추가적인 수준설정 연구와 타 
표준화 영어능력시험과의 비교 연구
를 수행하여 점수 해석과 사용 가능성
을 높여야 함. 

6. 맺는 말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여년 간의 TEPS의 연구개발, 성장, 개정 과정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50여년 외국어 평가 역사의 연장선 상에서 조망하고 그 주요 성과들을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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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시험 개발, 개선, 개정 및 타당도 검증 연구들을 검토하고 요약함으로써 TEPS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주요 연구과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리 과정을 통해 확인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TEPS 시험은 여러 긍정적인 시험의 특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소 시험의 길이가 길고 시험의 

난도가 높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여 TEPS의 개정작업을 최근 수년간 

진행하였고 개정된 TEPS 시험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 TEPS 

보다도 더 쉬워진, 중급 영어학습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영어 숙달도 시험 개발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 TEPS는 개정 TEPS대

로 기존 주요 수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범용 영어 숙달도 시험(general-purpose English 

proficiency test)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게 하고, 동시에 초⋅중등학생, 취업준비

생, 직장인 등의 영어능력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영어 숙달도 시험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개발된 혹은 앞으로 개발될 다양한 영어능력 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우선 영어시험의 개발연구, 설계, 

문항 출제 및 검토 관련 전문성 배양, 문항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험의 인프라 관리, 

문항 분석, 채점, 척도 설정 및 시험 동등화, 그리고 점수 환산표 제작 등과 관련된 심리측정학적 

전문성의 축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분야에 꾸준한 

연구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시험이나 시험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업 수익의 

일정 부분은 이러한 분야의 개발연구에 우선적으로 재투자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국내에서 개발된 영어 시험들이, 현재 국내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국제적인 영어 시험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자격기본법’이나 ‘자격 기본법 

시행령’ 같은 법규정에 근거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관련부처들을 통해 외국어 시험을 포함한 

각종 민간자격 시험들을 관리⋅감독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과 지침은 국내에서 개발된 

시험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압도적인 자본과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영어 평가 시장을 선점하고, 각종 정부 기관들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해외 시험들에

게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기관에서 개발되어 시행 중인 여러 

영어시험들은 정부나 각종 공공 기관의 영어능력 척도로 인정받기 위해 국가공인 민간 자격의 

지위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TOEFL 혹은 TOEIC 같은 국제적

인 시험은 그러한 공인 자격의 취득 없이도 국내 시험들보다 더 많은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국제적인 영어 시험들도 국내 심의 절차를 

부과 받게 되면 다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공정한 정책이나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어 시행 중인 

시험들에게 국가공인 시험 지위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격의 획득이 해당 평가기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또 그러한 조치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적으로 파급 및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꼭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정부가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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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내외 영어시험 간의 점수 환산표의 공정성 문제이다.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험들은 압도적인 자본과 축적된 경험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국가 

민간자격공인 제도의 치외법권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다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험 

간 점수 환산표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누리고 있다는 의견들이 수험자들과 언어평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국내외의 여러 기관에 의해 제작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요한 

시험들 간의 점수 환산표 제작을 위한 연구는 어느 특정 평가기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제 3자적 

입장의 감독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해당 정부기관에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서 발주하고 주도하는 

연구프로젝트 형식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길이다. 해당 정부 기관이 

직접 연구를 발주하거나 주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평가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주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외국어 평가의 

주권’을 지키고 관련 분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평가기관들의 자체적인 노력뿐

만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언어교육원 TEPS 센터에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지필 TEPS 시험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반 시험에 대한 연구와 개선 작업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는 영어 말하기 및 쓰기 시험인 TEPS-Speaking과 

TEPS-Writing과 i-TEPS 시험이 있다.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나 

상호작용능력(interactive competence)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언어교육이나 평가 분야의 이론

적 경향과 실제적인 추세를 볼 때 말하기 평가와 쓰기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이다. 더욱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다가 오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지필시험 체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컴퓨터, 인터넷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기반 영어평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미래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20돌을 맞은 TEPS는 시야를 넓혀 조금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연언어처리, 자동통⋅번역, 스마트 스피커, 인간형 로봇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첨단 기술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물결은 앞으로 

외국어의 교육 및 평가에 대한 수요와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심층학습(deep learning)이나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등과 같은 기계학습 및 인공

지능 관련 기술들은 이미 언어평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어평가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자동 말하기 및 쓰기의 평가 시스템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기법이 

최근 결합되어 채점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TEPS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도 계속 영어학습자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며, 국제적인 시험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여러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TEPS와 그 자매 시험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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